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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담 등 검토 중

 - 8월 25일까지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 18.(금)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관련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 28.(금)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 8. 8.(화) 보도참고자료 배포)

  산업부는 위의 개편(안)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이번 개편(안)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 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위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 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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